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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현세와 영원한 행복에 그토록 필요한 믿음의 의에 관한 성경 진리를 몸소 깨닫고 있는 사람은 백 명 중의 하나도 없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9년 9월 3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잊어 버렸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9년 8월 13일.

    　

    이번 과정 공부 ‘그리스도의 흰 옷’은 구속의 경륜과 믿음의 의와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참된 증인이 사서 입으라고 권고하신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도록 하는 데에 펴내는 목적을 두고 있다.

    　

    1844년부터 시작한 인치는 시기에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셋째 천사가 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소리가 나지 않아 인치는 사업이 위협을 받을 때에 1888년에 하나님은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보내시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도록 하셨다. 이것이 곧 셋째 천사의 큰 소리 외침의 시작이며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늦은 비 성령의 운동으로 마치게 될 운동의 시작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그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의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98년 7월 9일.

    　

    “그리스도께서 즉위하시는 날에 흠이나 주름 잡힘이 있는 자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신실한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불멸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리뷰 앤드 헤럴드, 1904년 11월 24일.

    　

    우리는 주의 재림이 박두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으며 환난이 임박하였다.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고 환난의 날에 설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이다. 이번 과정 공부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다 같이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고 넷째 천사의 늦은 비 성령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 대총회 안식일 학교부-

    　

    　

  
    
      제 1 과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억 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율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은혜에서 전락한 인간

    　

    1.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가? 창 1:26, 27.

    　

    “사람은 외모나 품성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 (히 1:3)이시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품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 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 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였으므로 거룩하고 행복했다” -부조와 선지자, 45.

    　

    2. 후에 인간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인간은 어떤 상태로 전락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호 6:7; 롬 3:23(상단).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류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잘 균형되었고 그 온 몸의 능력은 모두 잘 조화되었다. 그러나 타락과 그 결과는 이 선물들을 그르쳤다.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부조와 선지자, 595.

    　

    탈출구

    　

    3.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셨는가? 욥 33:24; 롬 6:23(하단).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에 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잃어버린 세계에 임할 화가 그분의 앞 에 떠오른 때에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생각하셨다. …” -부조와 선지자, 63. 

    “구름 사이에 생기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낙비의 결합으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생기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의 결합을 상징한다.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살아라. ‘내가 대속 물을 얻었다’고 하신다(욥 33:24).” -교육, 115.

    　

    4. 여호와께서 대속 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인간이 그분 앞에 서고 구원의 후사가 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마 22:11?13; 계 21:27.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그가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실 때에 그의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8년 7월 9일.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꼭 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만일에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온 우주의 광복은 위험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재화와 비참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62.

    　

    예수를 믿음으로

    　

    5. 어떻게 하여야만 사람이 이런 완전한 순종에 도달할 수 있는가? 마 1:23; 롬 7:22-25.

    　

    “…죄인의 마음을 끄는 주제는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다. 갈바리의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이 세상에 나타난바 되었다. 갈급하는 무리들에게 이런 사랑의 예수를 전하라. 그러면 그의 사랑의 빛은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죄에서 순종과 참된 거룩함으로 이끌 것이다. 갈바리의 십자가상의 예수를 바라봄으로 양심은 죄의 극악성에 눈을 뜬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것은 죄이다. 죄는 곧 범법이다.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에게 지워진다. 이때에 죄인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수긍한다. 율법이 그의 악한 행실을 정죄한다는 것을 깨닫는 반면에 죄도 모르고 그 입에 간사가 없는 예수께서 입혀주신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찬양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2년 11월 22일.

    　

    6.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올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 11:6; 요 3:14-18.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대들도 죄인이다. 스스로는 과거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그대들을 위해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대들은 이 허락을 믿고 죄를 자복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섬기기로 결심하라. 그대들이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확실히 당신의 말씀을 이행하실 것이다. 그대들이 허락을 믿을 것 같으면 - 그대들이 사유함을 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은 줄로 믿으면 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사 그대들도 마치 반신불수가 고침을 받은 줄로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걸을 능력을 주신 것처럼 고침을 받는다. 그대들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51.

    　

    거저 베푸신 용서 - 의로움

    　

    7. 사람들이 자비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 16:24?27.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이다. 믿음으로 죄인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순종을 죄인의 계산서에 기록한다. 그리스도의 의가 인간의 실패를 대신하여 가납되므로 하나님은 회개하고 믿는 영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그가 마치 의로운거나 다름없이 대우하시며 그의 아들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신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11월 4일.

    　

    8. 참 믿음을 행사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롬 5:1; 3:24.

    　

    “믿음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용서를 약속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다. 믿음 속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공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죄의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 수 있기 때문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11월 4일.

    　

    의인의 구원

    　

    9. 자기의 잃어버린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는 죄인에게 무엇이 약속되었으며 그의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 61:10.

    　

    “…우리는 죄인이고 거룩하지 않으므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지금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다. 그대가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리고 그를 그대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를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받아 주신다.” -정로의 계단, 62.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준비가 된 자들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2년 9월 16일.

    　

    10. 무엇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알 수 있으며 저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렘 23:6.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대관식 날에 흠이나 주름 잡힘이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신실한 자들에게 불멸의 영광스러운 면류관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통치를 바라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속받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구속받은 자들이 각각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표를 지니고 있음을 볼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4년 11월 24일.

    　

    공과 요약

    　

    1. 타락 전후의 인간의 속성을 비교하라.

    2.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3. 왜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가?

    4. 어떤 방법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5. 인간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2 과 순종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들은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응하는 생애를 사는 산 증인이 될 것이다.

    　

    기억 절 :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아름다운 의의 옷

    　

    1.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는 그의 백성들에게 무슨 호소를 하셨는가? 사 52:1.

    　

    “하나님은 우리가 갑옷을 입고 우리가 참되고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도와주신다. 개심을 하도록 노력하자.… 하나님의 권면을 구하고 어디를 가나 그의 경륜을 즐거이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행동하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우리의 열심을 주목하는 자들은 아멘 아멘 할 것이다.” -교회증언 9권, 107, 108.

    　

    2. 성경은 이러한 아름다운 옷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사 61:3; 렘 26:3.

    　

    “이 때에 교회는 그의 아름다운 옷-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입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높이 쳐들어서 세상에 회복하고 실증하여야 할 분명하고 확고한 구별점들이 있다. 거룩함의 미(美)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기를 든 불충한 자들의 흠과 어두움과는 대조적으로 빛을 환하게 발할 것이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16.

    　

    의에 이르는 믿음

    　

    3.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가? 약 2:10; 마 5:19.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한 말씀이나 몇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아무리 대단치 않은 한 마디라도 무시하면 평안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는 사람의 금생이나 내생의 복리와 행복에 관계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산상보훈, 52.

    　

    4. 주님께서 1888년 미네아 폴리스에서 그의 백성에게 보낸 무슨 기별이 의에 이를 수 있게 하였는가? 이 기별을 진심으로 받아 들였더라면 무슨 능력을 받았을까? 계 18:1.

    　

    “주님은 그의 크신 자비로 와그너 목사와 존스 목사를 통하여 그의 백성에게 매우 귀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한 희생 제물이신 들림을 받은 구세주를 더욱 밝히 세상에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했으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들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행위를 나타내게 되도록 초청하는 기별이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91, 92.

    　

    완전한 순종

    　

    5. 그의 공의는 율법을 외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지키는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리스도는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히 4:12; 마 5:28.

    　

    “그리스도의 의는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라도 가려 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마음속에서도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가 외양으로 나타내는 범법 행동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매우 청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의 비밀한 것을 살펴본다.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을 일으킨 동기에 의하여 판단된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부합된 것만이 심판 때에 능히 설 수가 있다.” -실물교훈, 316.

    “산상 설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초월하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인정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셨다” -사도행적, 505.

    　

    6.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롬 2:12, 13, 17-22.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를 강조하였다. 그는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도덕성의 깊고 은밀한 데까지 확대되고 사람들의 견해와 지식에서 감추어져 왔던 것을 환하게 밝힌다. 손이 행하는 것과 혀가 말하는 것 곧 외적 생애가 나타내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을 불완전하게 나타낸다. 율법은 인간의 사상과 동기와 목적을 추궁한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은밀히 숨겨둔 정욕, 질투, 증오, 색욕, 야망,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 꾀하는 악한 행위들이 비록 기회가 없어서 실행 못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율법이 정죄한다.” -사도행적, 424.

    　

    순종의 표준

    　

    7. 무슨 방법으로 예수는 십계명이 요구하는 범위를 설명하고 있는가? 마 5:21-24, 27-30.

    　

    “예수께서는 계명을 하나하나 들어서 그 요구하는 깊이와 넓이를 설명하신다. 예수께서는 그 계명의 효력을 조금도 제거하시지 않으시고 원칙이 얼마나 원대한가를 보여주시고 …” -시대의 소망, 310.

    　

    8.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율법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마 5:48.

    　

    “예수님께서는 그의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임을 계속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품성이 저들에게서 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매일 저들에게 나타나셨다” -산상보훈, 55.

    　

    산 증인

    　

    9. 율법의 원칙을 따라 살지 않고 공언만 하는 자들에게 어떤 책망을 하셨는가? 롬 2:21-24.

    　

    “살아 있는 원칙이 없는 경건을 부르짖는 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며 마치 맛 잃은 소금과 같은 것이다. 원칙이 서있지 않은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은 조롱의 대상에 불과하며 그리스도에게 욕을 돌리는 자이며 그의 이름에 똥칠하는 자이다” -교회증언 2권, 443.

    　

    10.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무슨 책임과 의무가 있는가? 고후 3:2, 3; 고전 4:9(하단).

    　

    “……말만 하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의 율법을 즐겨 겸손히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양자요 그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의 큰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별나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저들의 별나고 거룩한 품성은 눈에 뜨일 것이므로 세상과 정욕과 애정에서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교회증언 2권, 441.

    　

    공과 요약

    　

    1. 아름다운 의의 옷은 무엇인가?

    2. 이기는 자들까지도 실망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자주 사용한 무기는 무엇인가?

    3. 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의가 되는가?

    4. 무슨 방법으로 예수는 율법을 확대하셨는가?

    5. 불신자들이 복음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 계획의 일부는 무엇인가? 

    　

    　

  
    
      제 3 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십계명 중 처음 네 계명에 열거되어 있으며 하나님에게 짓는 죄가 무엇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기억 절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막 12:30.

    　

    하나님을 첫째로

    　

    1. 무슨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으며 어떻게 이 목적이 달성되었는가? 롬 3:20; 7:7, 8, 13.

    　

    “…… 저희가 죄를 깨닫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 율법의 원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어질 때에 율법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율법의 원칙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명백해 졌으며……” -시대의 소망, 308.

    　

    2. 첫째 계명은 무엇이며 그 안에 무엇이 함축되어 있는가? 출 20:2, 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출 20:3)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창조 받지 않으신 한 분, 만물의 근원이시요 보전자이신 여호와께서 최고의 존경과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시다. 사람은 어떤 다른 대상물에게도 저들의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부조와 선지자, 305.

    　

    3. 그 자체가 죄악적이 아닌 일들이 어떻게 하면 첫째 계명을 범하는 일들이 될 수 있는가? 막 4:19.

    　

    “‘기타 욕심’, 이것은 그 자체가 죄악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을 말한다.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애정을 끊어지게 하는 것은 심령의 원수가 된다.” -실물교훈, 53.

    　

    아무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못하게

    　

    4. 둘째 계명은 무엇인가? 현 시대에 소위 기독교국에서 무엇이 이 계명에 해당되는가? 출 20:4-6.

    　

    “현대도 엘리야가 살던 시대와 꼭 같은 우상 숭배의 시대이다. 외형적 사당은 보이지 아니하고 우상은 눈에 뜨이지 않을지 모르나 무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들 곧 부와 명성과 향락과 사람들로 개심하지 않게 하는 경향으로 흐르게 하는 재미있는 우화들을 따르고 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바알의 예배자들처럼 충실히 거짓 신을 섬기고 있다.” -선지자와 왕, 177.

    　

    5. 사도 바울이 초대 교회 신자들에게 한 무슨 특별한 권면을 오늘날 귀담아 들어야 하겠는가? 고전 10:14.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의 경고의 말은 각 시대에 모두 적용 되나 특히 우리의 시대에 적용된다. 그가 의미하는 우상숭배는 신앙을 숭배하는 것만이 아니요, 자신을 섬기는 것, 안일을 사랑함, 식욕과 정욕의 만족을 의미한다. 다만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목과 기호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방종을 시인하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다.” -사도행적, 317.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6. 셋째 계명은 무엇인가? 이 계명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며 이 계명에 순종하려면 몇 가지 흔히 가지고 있는 악습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출 20:7.

    　

    “이 계명은 거짓 서약과 일반적 맹세를 금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의 존엄한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솔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그것을 쓰는 것을 우리에게 금한다. 보통 대화에서 부주의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일과 사소한 문제를 그분께 호소하는 일과 그분의 이름을 자주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일로 우리는 그분께 욕을 돌린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시 111:9) 모든 사람은 마음에 그분의 존귀하신 품성을 깨닫고 감명 받기 위하여 그분의 위엄과 순결과 거룩함을 명상해야 하며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엄숙하고 존귀하게 불러야 한다.” -부조와 선지자, 306, 307.

    　

    7. 하나님께 드리는 참 경배를 보존하기 위하여 무슨 특별한 교훈을 예수님은 하셨는가? 거짓 종교에서 흔히 있는 무슨 관습이 헛되다고 말씀하시는가? 마 6:7.

    　

    “나는 그때 어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견해가 얼마나 얕은 것인가를 보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 곧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분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알고 있는가를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경박한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주의 자애로운 성령을 슬프게 하여 그들의 간구가 하늘로 상달되지 않는 원인이 된다.” -초기문집, 70. 

    ‘나는 하나님의 성호를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움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두 말을 겹쳐서 사용하고 기도 가운데서 그 거룩한 성호를 경솔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개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마지막 날 곧 심판하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므로 두 말을 같이 사용하지 말 것이다’라고 천사가 말하였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대 주재되심을 깨달은 자들은 입술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거룩한 두려움으로 할 것이다. 그분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므로 그분을 보고 살 자는 아무도 없다. 나는 이런 문제를 교회가 번영하기에 앞서 반드시 이해하여야 하며 고쳐야만 될 것임을 보았다” -초기문집, 122.

    　

    안식일은 기념일과 인

    　

    8. 넷째 계명은 무엇이며 이 날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 출 20:8-11.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에서처럼 당신의 성일을 거룩하게 준수되기를 요구하신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안식일 전날은 예비일로서 그 거룩한 시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자신들의 사무도 거룩한 시간을 침해하도록 허락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지시하셨다. 저들을 안락하게 하는데 요구되는 노동은 자비의 일이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모든 일은 피하여야 한다. 예비 일에 할 수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부주의하게 안식일의 시각까지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이 시작할 때까지 게을리한 일은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하지 말고 두어야 한다.” -부조와 선지자, 296.

    　

    9. 안식일은 무슨 표이며 그 요구하는 바가 얼마나 광범위한가? 출 31:13; 사 58:13.

    　

    “안식일은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표이다. 참된 성결이란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이요, 품성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다. 성결은 하나님의 사본인 계명의 원칙들을 순종함으로 받는다. 안식일은 순종의 표이다. 마음으로 넷째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순종할 것이다. 순종을 통하여 성화 되는 것이다.” -교회증언 6권, 350.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업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실제 업무에 종사한 것같이 여기 신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세속적 성격의 사물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까지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계명은 우리 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부조와 선지자, 307.

    　

    기억해야 할 기념일

    　

    10. 다른 아홉 계명과는 달리 이 계명에는 특히 무슨 말이 들어있는가? 출 20:8.

    　

    “넷째 계명의 서두에서 주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

    “주일 내내 우리는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계명을 따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단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서는 안 될 것이다. 안식일이 모든 일상생활과 갖는 영적인 관계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안식일을 저들과 하나님 간의 표로 생각하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들을 나타낼 것이다. 저들은 그의 법을 일상생활에서 실행할 것이다. 안식일의 거룩함이 저들 위에 머무르도록 매일 저들은 기도할 것이다. 날마다 저들은 그리스도와 교제하여 그의 완전한 품성을 본으로 보일 것이다. 매일 저들의 빛이 선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칠 것이다.” -교회증언 6권, 353, 354.

    　

    11. 보좌 주위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과 그의 이름과 그의 율법을 경외하는 어떤 본을 보이는가?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사 6:1-3; 신 6:4-7.

    　

    “엘리사를 조롱한 젊은이들에게 매우 결핍되어 있는 존경심은 주의 깊게 간직해야 할 아름다움이다.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심을 보이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호는 결코 경솔하거나 부주의하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성호를 말할 때에는 저희 얼굴을 가린다. 하물며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에 얼마나 경외해야 할 것인가!” -선지자와 왕, 236.

    　

    공과 요약

    　

    1. 율법은 어떻게 품성을 더 높이는가?

    2. 우상 숭배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시대에 위험이 되는가?

    3.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화와 세상 자녀들의 대화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

    4. 안식일은 무엇의 기념일이며 표인가?

    5. 셋째 계명과 넷째 계명의 기조가 되는 원칙은 무엇인가?

    　

    명상의 말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는 없으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힘쓰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사랑을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게 될 것이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의 명령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실물교훈, 283.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뜻을 알고 행하려는 간절한 소망을 나타낼 것이다” -성화된 생애, 81.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취미와 욕망을 순결하게 하며, 고상하게 하며, 모든 애정을 강렬하게 하고, 또한 모든 가치 있는 기쁨을 빛나게 한다. 이는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진실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게 하고 즐길 수 있게 한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64.

    　

    　

  
    
      제 4 과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

    

    　

    마지막 여섯 계명을 지킬 때에 온 인류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이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결과이다.

    　

    기억 절 :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막 12:31. 

    　

    부모를 공경하라

    　

    1. 다섯째 계명은 무엇이며 적용되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출 20:12.

    　

    “부모에게는 다른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존경을 응당 받을 자격이 있다. 저들의 보호가 위탁된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저들에게 지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어렸을 때에 저들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정하여 놓으셨다. 그리고 자기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있다. 다섯째 계명은 자녀들에게 저들의 부모에게 존경과 수종과 순종을 드리도록 요구할 뿐 아니라 저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드리고 저들의 수고를 가볍게 하며 저들의 명예를 지키고 노후에 저들을 부양하며 위로하도록 요구한다. 그것은 또 목사들과 통치자들과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신 모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도록 명한다.” -부조와 선지자, 308.

    　

    2. 이 계명에 약속이 있다는 사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엡 6:1-3.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계 명을 지키는 무리 중에 있노라고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섯째 계명을 등한히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파괴한다. 그리하여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풍성한 축복이 그들에게 성취되지 못한다. 그 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들의 습관과 성격을 개혁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단코 영원히 살 수 있는 신천지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청년들은 지금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나는 그대들에게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덧붙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해 보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자녀들이여, 그러면 그대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라.”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31, 332.

    　

    살인하지 말라

    　

    3. 여섯째 계명은 무엇이며 그 속에는 무엇이 나타내어져 있는가? 출 20:13.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행위, 증오와 복수의 정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저들이 해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것까지) 어떠한 것이든지 감정의 탐익,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 까닭이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기심에 의하여 돌보기를 게을리하는 행위, 모든 방종이나 불필요한 소모나 건강을 해칠 경향이 있는 과중한 노동, - 이 모든 것은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여섯째 계명의 위반이다.” -부조와 선지자, 308.

    　

    4.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계명을 확대시키셨으며 무엇이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마 5:21, 22(상단) 요일 3:15.

    　

    “구주께서는 청중들이 다른 사람을 범죄자라고 질책하는 동시에 저들 자신도 죄인임을 면치 못할 것을 지적하여 말씀하셨다. 대개 저들이 마음 가운데 악의와 증오를 품고 있었음이다.

    “저들은 「로마」인의 압박을 가장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고 타국인은 물론 저희 동포들이라도 저희 이상에 합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고 경멸히 여기는 것을 저희 자유로 알았다. 이러한 모양으로 저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었다.” -산상보훈, 55, 56.

    　

    가정을 보호

    　

    5. 일곱째 계명은 무엇이며 그 안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가? 출 20:14.

    　

    “이 계명은 음란한 행위를 금할 뿐 아니라, 육욕적인 생각이나 욕망이나 그것들을 흥분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어떤 행위라도 금한다. 순결은 외부에 나타나는 생활에 있어서만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의도와 감정에 있어서도 요구된다.…” -부조와 선지자, 308.

    　

    6.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계명에 함축된 의미는 어느 정도까지 멀리 미치는가? 마 5:27, 28.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의무를 가르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악한 생각이나 눈길도 불법한 행위와 같이 죄가 된다고 선언하셨다.” -부조와 선지자, 308.

    “아무리 비밀한 가운데서라도 악한 생각을 사랑하고 마음에 품는 때에는 그것은 죄가 아직도 그 마음을 주관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런 사람의 심령은 아직도 심한 고뇌와 죄악의 속박에 잠겨 있는 것이다.” -산상보훈, 60.

    　

    도적질하지 말라

    　

    7. 여덟째 계명은 무엇이며 또 그것은 무엇을 금하고 있는가? 출 20:15.

    　

    “공사(公私)간의 범죄가 이 금령 안에 포함되어 있다. 여덟째 계명은 유괴(誘保)와 노예 매매를 정죄하고 정복을 위한 전쟁을 금한다. 그것은 절도와 강도를 정죄한다. 그것은 일상 업무의 가장 사소한 일에서도 엄격한 성실을 요구한다. 이것은 상거래에 있어서 속이는 것을 금하고 당연한 부채와 임금의 지불을 요구한다. 남의 무지와 연약과 불운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모든 행위는 하늘 책에 사기로 기록된다고 이 계명은 선언한다.” -부조와 선지자, 309.

    　

    8. 아홉째 계명은 무엇이며 또 무슨 일상 행위들이 이 계명의 정죄를 받는가? 출 20:16.

    　

    “그리스도인의 하는 일은 모두가 햇빛과 같이 명료해야 한다. 참된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요 여러 모양으로 되는 거짓 것은 다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의 참된 것에 서 떠나는 사람은 자기를 사단의 권세 아래 내어 맡기는 자이다” -산상보훈, 68.

    “우리의 이웃을 속이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어떤 문제에서든지, 거짓말하는 것은 모두 이 계명에 저촉된다. 속이려는 기도(企圖) 는 거짓을 이루는 것이다. 눈짓, 손짓, 얼굴 표정으로도 말로써 하는 것과 같이 효과적으로 거짓이 표현될지도 모른다. 모든 고의 적 과장, 그릇되거나 과장된 인상을 전하려고 계획된 시사(示殘) 나 암시, 비록 사실일지라도 오해하게 하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 훈계는 잘못 전하거나 나쁘게 추측하기로, 비방이나 고자질로, 이웃의 명망을 손상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금한다. 고의 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도 아홉째 계명의 위반이다.” -부조와 선지자, 309.

    　

    9. 예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아홉째 계명의 적용을 확대 시키셨는가? 너무나 흔히 있는 과장된 표현들을 어떻게 금하고 있는가? 마 5:37.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비슷한 여러 가지 쓸데없는 말들을 다 책한 것이니 이 사회에서 유행하고 실업계에서 유행하는 허위적 인사의 말이나, 진실함을 떠난 말이나, 아첨하는 말이나, 과장하는 말이나, 상업상 관계로 속이는 이런 모든 거짓말을 다 죄가 된다고 책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아무나 표리가 부동하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발표하지 않는 자는 진실한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눈짓 한번 말 한 마디 혹은 음성의 억양으로도 족히 거짓말의 인상을 줄 수 있다. 어떤 때에는 사실이라도 거짓말의 인상 을 받도록 말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것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는 것이다.” -산상보훈, 68.

    　

    탐욕 - 죄악의 뿌리(근원)

    　

    10. 열째 계명은 무엇인가? 이 계명을 순종하면 다른 계명의 순종이 어떻게 쉽게 되는가? 출 20:17; 롬 7:7(하단).

    　

    “열째 계명은 모든 죄의 뿌리요 범죄 행위의 근원인 이기심에 일침을 놓아 금지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여 남의 것에 대하여 악한 욕심 부리는 것까지도 삼가 하는 사람은 그의 이웃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309.

    　

    11. 예수께서 십계명의 원칙들을 설명하실 때에 우리가 도달하여야 할 무슨 표준을 말씀하셨는가?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을 때에 저들의 행위는 어떠할까? 마 5:48; 시 19:7(상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온전하게 되 기를 요구하신다. 그 의 율법은 그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한 백성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심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지상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표현한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주께서는 저들을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로 인정 하시게 된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임금의 잔치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저희는 피로 씻은 옷을 입은 무리들과 연합할 권세를 가지게 된다.” -실물교훈, 315.

    　

    공과 요약

    　

    1.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무슨 약속을 허락 받는가?

    2. 살인을 유발시키는 근원은 무엇인가?

    3. 남녀 간의 성 관계를 지배하는 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4.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무슨 죄를 완전히 금하고 있는가?

    5. 무슨 기본적인 죄를 이겨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명상의 말씀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밖에 내어 쫓김을 입으나 검사한 결과로 예복을 입은 것 이 인정되는 자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바 되고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을 것이다” -각 시대의 대 쟁투, 428.

    　

    　

  
    
      제 5 과 하나님의 자연법칙

    

    　

    자연의 법칙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한 백성을 준비 시키는 일에 도덕율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기억 절 :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전 3:16, 17.

    　

    신묘막측한 인체(人休)

    　

    1. 다윗은 인체의 신비를 명상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시 139:13, 14.

    　

    “인체의 구조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으므로 아무리 지능이 높은 자라도 헛수고만 하는 신비만 보여줄 뿐이다. 맥박이 뛰고 끊임없이 호흡하는 것은 한번 가동되면 계속 작동하는 기계와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모든 호흡과 모든 심장의 고동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거한다.” -교회증언 8권, 260. 

    “인간의 건강에 관련된 일은 무관심하게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시간과 힘과 능력을 잘 이용하는 데 달려 있다.” -교회증언 6권, 375.

    　

    2.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는가? 고전 6:19, 20.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를 위시하여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였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시대의 소망, 161.

    　

    지켜야 할 통로

    　

    3. 우리의 원수는 왜 인간의 체력을 약화시키려고 유혹하는가? 약 1:14, 15; 롬 13:14.

    　

    “몸은 품성의 건설을 위하여 마음과 혼이 개발되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원수는 신체력을 약화 및 저하시키기 위하여 유혹을 한다. 여기서 그가 성공한 다는 것은 영과 육이 악에게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육체는 더 높으신 분의 능력 아래 있지 않으면 멸망과 죽음이 있을 뿐이다.” -치료봉사, 130.

    　

    4. 건강 법칙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레 18:5.

    　

    “건강 개혁의 중대한 목적이 마음과 영혼과 몸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계발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라. 모든 천연계의 법칙들-하나님의 법칙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그 법칙에 순종하는 것은 이생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내세를 위한 준비에 우리를 도울 것이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21.

    　

    질병은 범법의 결과

    　

    5. 도덕율과 자연 법칙을 범한 결과에서 죄인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지시를 하셨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요 5:14.

    　

    “육체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또한 도덕적 법칙을 범하는 것이니 대개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법칙은 물론이요 육체적 법칙도 세우신 자이신 연고이다. 그의 법칙은 사람에게 주신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기관에 당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하셨다. 우리의 신체 조직의 어떤 부분이든지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그 법칙을 범함이 된다.” -실물교훈, 347, 348.

    　

    6.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각별히 조심하라고 일러주신 특별한 곳은 무엇인가? 고전 10:31.

    　

    “주의 사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신체를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누구나 인체의 구조를 잘 알아야 한다. 육체적 생명을 잘 보존하며 발달시켜서 인간을 통하여 신의 성품을 충분히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신체의 조직과 영적 생애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의 하나이다. 이 과목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깊이 연구하여야 할 문제이다. 누구나 다 자기의 신체 조직과 저희의 육체적 생애를 주관하는 법칙들을 익숙히 알아야 한다. 자기의 육체에 관한 법칙을 고의로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법칙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자이다. 누구나 저희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양호한 상태에 보존해야 한다. 우리의 습관은 마음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실물 교훈, 348.

    　

    제사로 맺은 언약

    　

    7. 자연 법칙을 불순종할 때에 그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고전 3:16, 17.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체를 통어하는 법칙들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에 주신 이 법칙들은 거룩하며 만일 이를 범할 때마다 일정한 벌이 따르게 되어 조만간에 반드시 이를 깨닫게 되도록 한다. 인간 가족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앓은 질병의 대부분은 자신의 신체 기관에 무지하기 때문에 생겼다. 건강 문제에 무관심한 것 같다. 그래서 몸이 망가지기까지 일을 한다. 건강이 상하고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을 때에 의사를 부르고 약을 복용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죽는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9.

    　

    8. 누구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언약은 무엇으로 확증되는가? 시 50:5.

    　

    “하늘은 순결하고 거룩한 곳이다. 어느 누구도 깨끗하고 신령하고 순결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다른 모든 책보다 더 우리 연구서로 삼아서 사랑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그의 제한하시고 요구하시는 말씀을 보고 이해하며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26. 

    　

    마치는 사업

    　

    9. 참된 신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며 무슨 구약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확증해주고 있는가? 롬 12:1; 레 22:20.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거의 완전한 제물을 드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 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애의 최선의 봉사를 그분께 드리고자 할 것이며 저들의 모든 능력을 율법들과 일치하게 하여 당신의 뜻을 행할 저희의 가능성을 개발시키려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352, 353.

    　

    10. 십계명의 목적과 원칙들을 연구할 때에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 왜 또 긴박감이 있어야 하는가? 롬 9:28.

    　

    “…그(주님)는 이 기별이 더욱 분명히 선포되기 전에는 은혜의 기간을 마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광대케 하여야 할 것이요 율법의 요구를 참되고 거룩하게 제시하여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은 의 가운데서 마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져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사업을 마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교회증언 6권, 19.

    　

    공과 요약

    　

    1 .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곳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2. 사단은 그의 유혹의 효과를 노리기 위하여 무슨 짓을 하는가?

    3. 진리의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서 무엇이 기대되고 있는가?

    4. 누가 그리스도인 제물의 유익을 받을 것인가를 설명하라.

    5. 천연의 법칙과 도덕율이 마지막 사업에서 조화를 이룰 것임을 무엇으로 가르쳐 주는가?

    　

    　

  
    
      제 6 과 외적인 순종은 더러운 옷

    

    　

    큰 위험은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와 생동하는 계속적인 관계를 가짐이 없이 외적인 단정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 절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 2:20.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음

    　

    1.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겉으로만 따르는 자들에게는 무슨 위험이 있는가? 고후 5:3; 계 3:17.

    　

    “우리가 그의 순결하고 탁월하심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결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모든 죄인들과 다름없이 스스로 의롭다는 두루마기를 입은 아무 소망이 없고 잃어버린바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일 구원을 얻게 된다면 우리 자신의 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실물 교훈, 159.

    “어떠한 외형적 의식도 단순한 믿음과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비울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 주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할 뿐이다.” -실물교훈, 159.

    　

    2. 바울의 초기 경험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의 요구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있는 큰 위험을 어떻게 예증하고 있는가? 빌 3:5, 6.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신성성을 깨닫지 못하였나니 저희가 공언한 순종은 다만 형식과 의식을 따르는 것뿐이었고 사랑의 주권자에게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은 되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과 사업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하고 은혜로운 속성을 나타내시고 또한 의식적 순종의 무가치함을 드러내셨는데 유대인의 인도자들은 그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하는 바를 너무 경하게 취급하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봉사의 중심이 되는 그 진리를 저들에게 보여줄 때에 저들은 다만 그 표면만을 보고 그를 율법을 파괴하려는 자로 단정하였던 것이다.” -산상보훈, 46.

    　

    자기 의는 하나님에게 가증한 것

    　

    3. 바울은 전에 자기를 ‘흠 없는 자’ 라고 생각했는데 개심한 후에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무엇을 깨닫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는가? 빌 3:7-9.

    　

    “바울은 ‘율법으로는’ 곧 외적인 행위에 관한 한 ‘흠이 없는 자’ 라고 말한다. 그러나 율법의 영적인 면을 깨닫고 그 거룩한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다. 인간의 표준으로 판단하면 그는 죄가 없었지만 하나님 율법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보시듯 자신을 봤을 때에 그는 무릎을 꿇고 겸손해졌다. …

    “그때 죄가 참으로 가증하게 나타났고 그의 자만심은 사라졌다. 그는 겸손하게 되었다. 더 이상 선행과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다.” -SDA 성경주석[화잇 주석] 6권, 1076.

    　

    4.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 64:6.

    　

    “바리새인들은 저들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말은 하나 사실은 사욕을 위하여 일하였다. 저들의 의는 자기의 사상을 따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려는 저들 자신의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므로 저들의 의란 것은 저희 자신보다 더 나을 수 없는 것이다. 저들의 거룩하여지려는 노력은 마치 불결함에서 정결함을 찾으려는 것이나 일반이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 -산상보훈, 54.

    　

    가납될 수 있는 의

    　

    5.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의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마 5:20.

    　

    “의식적 종교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더불어 조화 있게 하지 못한다. 바리새교인의 그 완고하고 회개 하지 않은 마음과 온유와 사랑이 없는 그 전통적 정신은 죄인을 넘어지게 하는 일종의 돌 뿌리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오직 참된 믿음은 사람을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갈 5:6)이니 이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산상보훈, 53.

    　

    6. 바울은 이 원칙을 깨달은 후에는 무엇을 하려고 노력했는가?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가르쳤는가? 빌 2:9; 롬 9:30.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스스로 높일 까닭이 없다.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입혀 주신 그리스도의 의에 있고 또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행에만 있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63.

    　

    형식주의의 위험

    　

    7. 교회의 마지막 역사에서 라오디게아라고 지적되는 무슨 상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주님은 무슨 경고를 하였는가? 계 3:17, 18.

    　

    “1887년에 받은 예언의 신의 증언들은 위험에 대한 경고였다. 그 증언들을 통하여 특별한 죄악 곧 교회가 빠져들어 가고 있는 기만이 거듭 거듭 열거되었다. 그 기만은 형식주의로 빠져들어 가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라고 지적되었다.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만이 얻는 심적 체험을 형식과 의식과 교리와 기구와 활동 등으로 대치해 버렸다는 것이다. 1년 내내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 게재된 기별을 통하여 이 특별한 위험이 사역자들과 신자들 앞에 제시되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28.

    　

    8. 무슨 경고를 주님께서 직접 하셨으며 우리의 시대에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무슨 경고를 거듭 하셨는가? 마 6:21-23.

    　

    “형식적이고 부분적인 신자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부족함이 발견되어 영생을 잃는다. 성경의 권고 말씀을 약간 실천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주될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인 품성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자질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7년 1월 11일.

    　

    Two weeks later:

    “The observance of external forms will never meet the great want of the human soul. A mere profession of Christ is not enough to prepare one to stand the test of the Judgment.” -리뷰 앤드 헤럴드, 1887년 1월 25일.

    　

    이 후에 또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 형식주의가 너무 많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저들의 믿음의 증거들을 잘 알고 있을지 모르나 세상 앞에서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아서 주님께서 살피실 때에 열매가 없음이 발견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7년 2월 15일.

    　

    2주일 뒤에

    “……종교적인 의식을 형식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예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영성은 죽어가고 있다.…”

    “…… 하나님의 영의 마음을 우리는 채울 수 있는가? 실제적인 경건을 더 많이 강조하고 기계적인 조작에 대해서는 덜 강조해야 될 것이 아닌가?” -교회증언 5권, 538, 539.

    　

    순종이 가능하게 되었다

    　

    9. 그리스도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무슨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와 비슷한 무슨 위험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가? 요 8:39.

    　

    “그리스도의 시대에 사람의 마음의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보아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구원받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자랑 하였으나 이런 유리한 지위가 저희를 이기심과 악의와 이득에 대한 탐심과 비열한 위선을 막지는 아니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가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의 말하는바 소위 정통적인 신앙이 저희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것이다. 

    “같은 위험이 지금도 존재한다.…” -시대의 소망, 309.

    　

    10. 어떻게 해야만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가? 무엇만이 이런 의를 이룰 수 있는가? 롬 8:1-4.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이를 이룰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요구를 응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계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 그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의 대신이 되신다. 이와 같이 저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의 용서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는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영적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로 쌓아 올리신다. 이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롬 3:26)” -시대의 소망, 762.

    　

    완전한 연합과 순종

    　

    11.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요 15:4, 5.

    　

    “접붙인 가지가 외형으로는 포도나무와 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할 것이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연합이 없이 그리스도와의 외형적인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 신앙 고백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하지만 그러나 품성과 행동은 저들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시대의 소망, 676.

    　

    12. 사도 바울은 개심한 후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는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의 생애에 실현될 수 있는가? 갈 2:20.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맺은 연합은 영원히 계속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연합은 끝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무한한 값을 치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를 모든 일의 처음이요 나중이요 최고로 택한다. 그러나 이런 연합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것은 교만한 자가 체결해야 할 완전히 의존하는 관계이다. 이런 연합을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보혈의 필요를 느껴야 한다.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 저들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한다. 안팎의 장애물들과의 투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과 동시에 세상을 버리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교만과 이기심과 허영과 세속 등 모든 형태의 죄를 정복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생애가 아주 힘들고 재미없고 변덕스러우며 유약해 보이는 이유는 먼저 마음에 품은 우상을 버리지도 않은 채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7년 12월 13일

    　

    영감의 말씀

    “냉냉하고 율법적인 신앙은 사랑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없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88.

    　

    “스스로 의롭다는 것은 참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니 스스로 의롭다고 고집하는 자들은 무서운 기만이 빠지게 되어 그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노라고 하나 저희 마음속에서는 거기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나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못하였다.” -실물교훈, 279.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의 형제들을 냉정하고 비평적인 눈으로 보게 한다.” -실물교훈, 210.

    　

    　

  
    
      제 7 과 혼인 예복의 의미

    

    　

    참된 증인이 제공해 주신 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므로 모든 신자들은 이 예복을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아 입어야 한다.

    　

    기억 절 :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어늘” 마 22:12.

    　

    결혼 잔치에서 배울 교훈

    　

    1. 예수께서는 어떤 비유를 사용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설명하고 계시는가? 마 22:12.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대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혼인으로써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었고 예복은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품성을 표상한다.” -실물교훈, 307.

    　

    2. 혼인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무엇을 기대 하였는가? 무슨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는가? 마 22:11.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 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계 3:18) 하라고 하신다.” -실물교훈, 311.

    　

    결혼 예복

    　

    3. 결혼 예복을 왕이 준비하여 주었다는 사실에 무슨 깊은 의미가 들어 있는가? 사 61:10.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평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임금이 요구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는 비싼 값을 주고 마련한 그 예복을 입는 일을 창피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그의 주인을 모독하였다.” -실물교훈, 309.

    　

    4. 결혼 예복은 무엇을 표상하고 있는가? 참된 증인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자들에게 무엇을 제의하셨는가? 계 3:18.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교회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계 19:8)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엡 5:27)는 품성을 얻게 하도록 이것은 준비되었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즉 믿음으로 예수를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실물교훈, 310.

    　

    손들이 해야 할 일

    　

    5. 손들은 무엇을 해야 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의무는 무엇인가? 

    롬 6:1-13; 골 3:12, 14; 계 19:8.

    　

    “신자 앞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가능성 즉 율법의 모든 원칙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다. 사람은 스스로는 전혀 이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전에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언된 성결은 그가 진리의 성령의 훈련과 제어하시는 감화에 복종할 때에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의 결과이다. 사람의 순종은 모든 순종의 행위를 하나님의 향기를 채우는 그리스도의 의의 향(香) 에 의하여서만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모든 잘못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인내하는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그의 죄로 병든 영혼의 병들을 치료해 주시도록 구주께 기도해야 한다. 그는 이길 수 있는 지혜나 힘이 없다. 이것들은 주께 속한 것이며 주께서는 겸비하고 참회로 당신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주신다.” -사도행적, 532.

    　

    6.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간 자들은 어떤 자들을 표상하는가? 마 22:11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품성의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나타내지 않았다. 저희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성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 자신의 공로를 의뢰한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로써 잔치에는 왔으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는 입지 않았다.” -실물교훈, 315.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침

    　

    7. 혼인 예복의 숨은 뜻을 생각할 때에 무엇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가? 히 12:14.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결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려는 우리의 성벽에 맞추기 위하여 의의 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품성의 모든 의로운 특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특성을 가질 특권이 있다.” -실물교훈, 330.

    “균형이 잡힌 품성은 잘 수행된 하나하나의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극복하지 않고 계발시킨 하나의 결점은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들어 그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룩한 도성의 문을 닫아버린다. 하늘에 들어가는 자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가져야 한다.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모든 구속받은 무리들 가운데서 단 하나의 결함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44.

    　

    8. 하나님의 심판의 밑바탕을 이루는 특징은 무엇인가? 사랑 외에 무슨 다른 원칙들이 이 특징에 들어가는가? 시 89:14; 요일 4:16.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나타내셨다. …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묵인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단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담과 가인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고 또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 죄를 못 본 체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어떤 결점을 묵과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기를 바라신다.” -실물교훈, 316.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형성

    　

    9.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가? 죄는 어디에서 발단되는가? 빌 2:5-8.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 뜰은 관능적인 욕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세상의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시대의 소망, 161.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으실 것이다.” -시대의 소망, 161.

    　

    10. 귀향 살이(집행유예)의 끝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항상 마음에 무슨 목적을 굳혀야 하는가? 빌 2:12, 13; 히 12:28, 29.

    　

    “자비와 진리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었으나, 심판은 죄인과 반역자를 위해 준비되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사악하고 음란한 백성은 그들이 마땅히 얻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인간은 타락하였다. 그가 죄를 인해 잃었고 그로 인해 계속 죄를 짓게 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에서부터 회복하고 도로 찾는 것은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평생의 과업이 될 것이다. 아담을 통하여 잃게 된 상태를 다시 찾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몸과 영의 철저한 변화를 요구하신다.” -교회증언 2권, 448.

    　

    공과 요약

    　

    1.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무슨 이색적인 준비가 이 비유를 특히 의미 있게 만들었나?

    2. 예나 지금이나 혼인 예복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3. 이 손의 생각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가?

    4. 이 특별히 예비 된 예복은 무엇을 표상하고 있는가?

    5. 이 예복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위험은 무엇인가?

    　

    　

  
    
      제 8 과 벗어야 할 더러운 옷

    

    　

    그리스도의 의의 ‘흰 옷’을 입기 전에 우리의 옛 속성을 그리스도께서 제거하여 주셔야 한다. 우리 자신은 전혀 이 일을 할 수 없다.

    　

    기억 절 :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슥 3:4.

    　

    더러운 옷을 벗으라

    　

    1.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옷을 입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각 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사 52:2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이기심을 제하고 마음을 씻으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금은 우리가 심판을 앞당겨 받고 죄의 도말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할 때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8년 11월 19일.

    　

    2. 품성의 결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무슨 두 비유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가? 참된 개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 13:30, 47-49.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가면이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함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555, 556.

    “… 복음의 사명이 완결되면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일을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장래를 드러내어 보여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지위가 아니고 품성이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신다.” -실물교훈, 122, 123.

    　

    자아를 먼저 살피라

    　

    3.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에 앞서 먼저 무엇을 했는가? 슥 3:3, 4.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의 결함이 있는 품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옷 입은 것을 보신다.” -시대의 소망, 357.

    　

    4.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빈번히 논의되고 있기는 하나 무슨 위험이 존재하는가? 이 일은 어디에서 시작하여야 하는가? 엡 4:20-22; 고후 13:5; 갈 6:4.

    　

    “우리의 현재와 영원한 복지에 필요 불가결한 이 주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성경상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은 100명 중 한 사람도 없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9년 9월 3일.

    “개심하지 않았으므로 진지하고 열렬한 기도에 연합하지 않을 자들이 교회에 있다. 우리 각자가 이 일을 착수하여야 한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말은 더 적게 하여야 한다.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영과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에 만족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가르쳐야 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7년 3월 22일.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에 주의하라

    　

    5. 하나님의 기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나타내야 하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골 4:16. 

    　

    “그 때 나는 설교와 글로 전반적인 원칙들을 드러내는 동시에 몇 사람들의 위험과 오류와 죄를 구체적으로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경고와 책망과 권고를 받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생애를 면밀하게 살펴서 다른 사람들이 시정 받은 바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고 있지나 않은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가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지를 알아야 할 것을 보았다. 만일 해당된다면, 특별히 저들을 위해서 권고와 책망을 주셨다고 느끼고 저들 자신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나 다름없이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계획을 세우신다. 저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알기 원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의 드리는 기도의 신실성을 시험하실 것이다. 저들의 할 일을 분명히 알려 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저들의 마음에 품은 뜻을 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실 것이다.…” -교회증언 2권, 687.

    　

    6. 모든 영혼들이 자기를 성찰할 때에 기억할 일은 무엇이며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히 2:12, 13.

    　

    “아무리 비밀리에 악한 생각을 사랑하고 마음에 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아직도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산상보훈, 60.

    “주님은 자비하시므로 사람들에게 저들의 참 모습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밝은 빛을 보내 주신다. 만일 저들이 빛 가운데 행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면 어두움을 사랑함을 나타낼 것이다.” -교회증언 2권, 448, 449.

    　

    사도들의 품성

    　

    7.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변화 받은 품성의 본을 남기셨는가? 눅 6:13-16.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큰 결함을 가졌었다. …” -시대의 소망, 295. 

    “사도들은 습관과 성격이 서로 매우 달랐다. 그 가운데는 세리 레위 마태, 열화 같은 열심 당원이요 로마의 권위에 대한 단호한 증오자인 시몬, 도량이 있으나 충동적인 베드로, 비열한 마음을 가진 유다, 진실하지마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도마, 깨닫기를 더디하고 의심이 많은 빌립, 야심이 있고 솔직한 세베데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었다. 같지 아니한 결함과 모든 악으로 기우는 마음을 유전으로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 함께 모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애하면서 믿음과 교리와 정신이 하나가 되기를 배울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296.

    　

    8. 베드로의 품성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마 26:33, 70, 72, 74; 요 20:15-17.

    　

    “베드로가 옥이나 죽는 데까지도 주를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에 물론 그는 이 모든 말을 진심으로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실 그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환경이 부추겨 그의 생애 속으로 들여보낼 악의 요소들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에게 자신의 위험을 느끼게 해 주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까지라도 억눌러 버릴 이기주의와 철면피함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보셨다. 많은 결점, 억제하지 못하는 죄, 주의성 없는 정신, 성화되지 못한 성질, 시험에 뛰어드는 부주의성 등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다.” -시대의 소망, 673.

    　

    요한과 유다의 비교

    　

    9. 오늘날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에 본 그의 품성은 어떠했는가? 막 3:17.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였던 요한도 원래는 온유하거나 순종하는 성질을 가지지 않았다. 요한과 그의 형제는 “우뢰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를 멸시하면 그들은 분노하여 도전하였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시대의 소망, 295.

    　

    10. 예수께서 유다의 품성을 간파하시고 무슨 말씀을 그에게 하셨는가? 예수께서 유다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마 8:19, 20.

    　

    “그는 매우 열렬하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게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좇으리이다”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배척도 환영도 않으시고 다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 8:19, 20)는 슬픈 말씀을 하실 뿐이었다.” -시대의 소망, 293, 294.

    “… 구주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정되지 않는다면 유다가 빠져 들어갈 죄악의 깊이를 아셨다. … 만일 유다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 문을 연다면 하늘의 은혜가 이기심이라는 마귀를 쫓아내어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293, 294.

    “유다는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에 결함을 그대로 지니기로 선택하였다. 악한 욕망, 복수심, 어둡고 음산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라나 마침내 사단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원수의 대리자가 되었다.” -시대의 소망, 295.

    　

    11. 주님의 사자는 요한과 유다로 표상되는 자들에 관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과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이 두 제자는 모두 거룩한 모본을 연구하고 따를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졌었다. 두 사람은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들을 특권을 받았다. 각자는 심한 품성의 결점을 가졌고 품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는 겸손히 예수를 배운 반면에 후자는 자신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요 듣기만 하는 자임을 나타내었다. 전자는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고 죄를 극복함으로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었으나 후자는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을 거절하고 이기적 욕망을 품음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 -사도행적, 558.

    “요한은 자아의 결점과 열렬하게 싸웠으나 유다는 그의 양심을 범하여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악한 습관을 더욱 굳게 하였다.” -사도행적, 558.

    　

    공과 요약

    　

    1. 개인과 교회에 무슨 예비 사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가?

    2. 이 사업은 어디에서 시작하여야 하는가?

    3.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진단을 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무엇을 제공하셨는가?

    4. 사도의 생애에서 무슨 용기를 주는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5. 우리가 요한에게 속한 자인지 유다에게 속한 자인지 무엇이 결정하는가?

    　

    명상의 말씀

    “우리들은 바라봄으로 변하게 된다. 거룩한 모본이신 주님의 완전하심을 명상할 때에 우리들은 완전한 변화를 입으려는 욕망을 품게 될 것이며 주님의 순결하신 형상을 따라 새로 지음을 입게 될 것이다.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이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게 되며 신령하게 되어 신령한 사물들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정신을 일깨워 주며 하나님의 율법의 기이한 이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사람이 진리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될 때에 품성이 변화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또한 그에게는 이해력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게 될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38.

    　

    　

  
    
      제 9 과 회복된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둘째 아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거룩함이 회복되었으며 예수의 모습을 충분히 반사하게 되었다.

    　

    기억 절 :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고후 4:6.

    　

    인간의 타락

    　

    1. 어떤 점에서 인간은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다른가? 어떤 이름을 아담은 받았는가? 창 1:26, 27; 눅 3:8.

    　

    “… 영감으로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인류의 족보는 그 기원을 따라 올라가면 세균이나 연체동물이나 사족수의 계열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위대하신 창조주께 속한다. 아담이 비록 진토로 창조함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눅 3:38)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45.

    　

    2. 타락 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골 1:21; 엡 2:1-3; 롬 1:21, 28.

    　

    “무릇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로 사악한 성정을 가지게 되고 사단의 뜻대로 행동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죄인과 죄의 장본인인 사단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원수 될 조건이 없는 것이다. 둘이 다 배신의 결과로 악하게 된 것이다.” -각 시대의 대 쟁투, 505.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3. 하나님은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이 약속은 유혹을 저항할 때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창 3:15.

    　

    “하나님께서는 ‘내가 …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대체 이 원수는 선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하나님께서 특별히 막지 않으시면 사단과 인류는 연맹하여 하늘을 대항할 것이었다. 인류는 사단과 원수가 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싸움에 참가하였을 것이었다.” -각 시대의 대 쟁투, 505. 

    “인류로 하여금 사단에게 대하여 원한을 품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심중에 심으신 일종의 은혜이다. 이 회개케 하는 은혜와 갱생케 하는 능력이 없었다면 인류는 영원히 무슨 일에나 사단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복음을 믿어 마음 가운데 새겨진 새로운 원칙들을 지금까지 평온 하였던 마음에 투쟁을 일으키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주시는 능력으로써 이 찬탈자요 폭군인 사단을 거절함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전부터 사랑하던 죄를 미워하고 심중에 솟아나는 정욕을 거절하고 정복하게 되면 이는 위로부터 새로운 능력이 임하여 활동을 개시한 증거인 것이다.” -각 시대의 대 쟁투, 506.

    　

    4.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은 무엇이 될 수 있게 되었는가? 요일 3:1, 2.

    　

    “… 성신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은 멸망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보았을 때에 찬탄과 존경의 마음이 충만하여 이 사랑의 위대함과 그윽함을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하여 세상을 향하여 ‘보라’라고 부르짖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요일 3:1) 이것은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심인가!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사단의 백성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심으로 인생을 고상하게 하셨다. 타락한 인류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함으로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가지기에 합당한 처지에 있게 되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15. 

    　

    구속과 회복

    　

    5.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회복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고후 4:6.

    　

    “성경에 나타난 바의 모든 과거의 빛과 현재에 비치고 미래에까지 이르는 모든 빛은 그 빛을 받을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있다. 이 빛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영광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가정과 교회와 설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기관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다. … 저들은 복음 진리의 구원하는 능력을 소유한 견본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증언 6권, 11.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봄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6권, 12.

    　

    6. 모든 성경 진리의 대 주제는 무엇인가? 골 1:7.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희망에 대한 첫 암시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계 22:4)고 기록된 마지막 영광스런 약속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각 권 각 면에서 우리는 인류를 향상시키는 훌륭한 주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고전 15:57)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교육, 125, 126.

    　

    아버지와 같이 변화

    　

    7. 하나님께서 회복 사업을 수행하실 때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무엇을 보고 천사들은 감탄하는가? 엡 1:19; 4:11-13; 3:10.

    　

    “… 세상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그의 은혜와 거룩한 자비를 실험해 보는 일터이다. 천사들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자들의 마음에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감탄하여 감격에 찬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린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9, 50.

    　

    8.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그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이 징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완성하는가? 히 12:9, 10.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 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기우고, 끌로 새기어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런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마기(硏磨機)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산상보훈, 10.

    　

    9.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이런 순종에 대해서 어떤 본을 우리에게 끼치셨는가? 시 40:8; 요 6:38.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 하도록 섞어 놓으실 터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그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를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668.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의 의사를 강제하시지 않으신다. 그는 단 마음과 이성적으로 하지 않는 경배는 받으실 수 없다. 다만, 억지로 굴종하는 것은 마음과 품성의 진정한 계발을 방해할 것이요 사람으로 한갖 자동인형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조물주의 뜻이 아니다. 그는 당신의 창조력의 극치인 사람이 가능한 최고 한도까지 발달되기를 원하신다.” -정로의 계단, 43, 44.

    　

    믿음으로 승리의 생애를

    　

    10. 구세주께서 부자 청년법관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지적 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막 10:17-22.

    　

    “그에게 한 가지 밖에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법관에게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상이 될 것인 바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은 더욱 굳어진다.” -시대의 소망, 519. 

    　

    11.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여야 할 일은 무엇이며 믿음의 생애를 어떻게 하여 영위해 나갈 수 있는가? 히 12:1, 2.

    　

    “계속 의심을 품은 채 움츠려 들거나 겁에 떨며 불평의 씨앗을 저들의 가는 길에 뿌리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의 사랑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닥치는 고난을 내려다보지 않으면 가는 길이 힘에 겹지 않을 것이다. 구름 뒤에 계신 예수께서 손을 뻗치어 그대들을 도우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대들이 해야 할 일은 오로지 그대들의 손을 단순한 믿음으로 맡기고 그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신뢰할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소망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갈바리의 십자가에 비치는 빛이 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줄 것이며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대들은 세상에 이 빛을 전하기를 힘쓸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모래같이 없어지겠지만, 흠 없는 품성은 영원무궁토록 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지성과 이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며 예수님은 강하고 아름다운 품성을 형성시키는데 그대들을 도울 것이다. 이런 품성을 소유한 자들은 세상일에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저들은 세상의 빛이다. 사단이 저들의 비추는 빛을 소멸시키거나 막을 수가 결코 없다.” -교회증언 5권, 578, 579.

    　

    공과 요약

    　

    1. 타락을 전후한 인간의 상태를 비교하라.

    2. 인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들어 말해보자.

    3. 하나님은 구속 사업에서 얼마나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가?

    4.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하여 아버지는 싫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가?

    5.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명상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 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죄가 만들어 놓은 깊은 구렁을 갈바리의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셨다. 예수께서 죄 값을 완전히 드렸으므로 죄인은 용서를 받고 율법의 공의는 효력이 유지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희생임을 믿는 자들은 모두 와서 저들의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의 친자식으로 받아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주장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요 보증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 소망을 그에게만 두어야 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7월 1일.

    　

    　

  
    
      제 10 과 결함 많은 품성을 치료

    

    　

    하나님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지마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신다.

    　

    기억 절 :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롬 14:7.

    　

    결함 투성이의 인간을

    　

    1. 하나님은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는 분명한 증거는 무엇인가? 눅 15:1, 2.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취하시되 품성 면에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만일 저희가 단련을 받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훈련을 시키신다. 저희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고 실천하며, 예수의 은혜를 받아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택함을 받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294.

    　

    2. 각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수치를 나타냈는가? 시편의 저자는 무엇을 하기를 노래로 표현했는가? 창 12:11, 13; 시 106:32, 33; 69:6.

    　

    “하나님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택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인간적인 요소가 보인다. 그러나 저들은 판에 박은 것 같은 습관과 품성의 사람들이 아니었으므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를 배우고자 갈망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248.

    　

    인간 측에서 해야 할 일

    　

    3. 그리스도의 의는 자백하지 않은 죄나 마음에 품은 죄를 가리우는 겉옷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는가? 갈 6:4; 엡 4:22; 빌 3:13, 14.

    　

    “…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야 할 큰 변화를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며 깨어서 진정과 열심으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릇된 습관과 행습을 버려야 한다. 이런 잘못들을 시정하고 바른 원칙에 따르고자 하는 단호한 노력을 할 때만이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248.

    　

    4.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잠 4:23; 말 4:5, 6.

    　

    “인간성의 회복과 향상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부모가 하는 일은 모든 일의 기초가 된다. 사회는 가정이 모여 된 것이며 가장들이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생명의 근원’(잠 4:23)이 심장에서 나는데 지역 사회와 교회와 나라의 심장은 가정이다.” -치료봉사, 349. 

    　

    안식일 준수 자들의 의무

    　

    5. 진정한 안식일 준수는 무슨 하나님의 사업의 표가 되는가? 사역자들과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많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자들의 가족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출 31:13; 겔 22:26.

    　

    “그저 안식일을 지키고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반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함을 나는 보았다. 이런 외적인 의식을 모두 엄격하게 지킬 수는 있다. 그러나 참 경건은 없다. …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저들 자신의 마음을 지켜 참지 못하고 말을 불쑥 불쑥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불행한 가족들이 많이 있다. 천사들은 이런 부끄러운 소식들을 하늘에 전하며, 기록하는 천사는 이 모든 일을 기록한다.” -교회증언 1권, 305, 306.

    　

    6. 신자들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의 식구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롬 14: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롬 14:7)다. 품성은 저절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모든 얼굴의 표정과 음성과 행동들은 가정의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손상시키는 영향력이 있으며 아이들의 성격과 인격을 형성하여 신뢰와 사랑을 고취시키거나 망치는 역할을 한다. 모든 식구가 이런 감화를 받아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며, 행복하기도 하며 불행해지기도 한다. 우리의 행복은 온 가족이 말씀의 지식을 실 생활화하는데 힘입은 바 크다. 우리가 접하고 사는 가족들을 순결하게 하고 일깨우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증언 7권, 50.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닌 가정

    　

    7. 주님은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신자들의 가정에 보다 신실하고 생활화된 신앙이 있다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될까? 잠 21:21; 22:16-18; 마 5:14.

    　

    “가정의 신앙이 크게 요구된다. 따라서 가정에 있어서의 우리의 언어가 바른 성격의 말이 되어야 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간증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대들이 가정에서 온유와 친절과 예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한 그대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만일 가정의 신앙이 좀 더 참되었더라면 교회 안에는 더 많은 능력이 있게 되었을 것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27.

    　

    8. 가족 간에 불평과 다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인가? 결국은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가? 약 3:14-16.

    　

    “불친절과 불평과 다툼은 예수님이 들어와 거하시는 것을 막는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쾌한 말을 하고 불평하고 다툼이 있는 집에서 떠나곤 하는 것을 보았다.” -교회증언 1권, 307.

    　

    승리를 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9.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흔히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자주 일어나는가? 가족의 행복을 더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잠 29:22; 25:15; 15:1.

    　

    “…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은 흔히 우리 자신의 태도이며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다. 사랑의 표현을 약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침묵을 지켜 다른 사람을 쫓아 버리는 일을 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호의로 생각해 버린다.” -치료봉사, 360.

    　

    10. 항상 신자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하며 무엇을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해야 하겠는가? 시 119:117, 133.

    　

    “… 필요 되는 것은 우리의 성격의 충동도 정신적 능력이나 마음의 경향도 아니요 오직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이다. 만일 우리가 작은 틈이라도 준다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축복과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을 이용하여 사람을 유혹하고 영혼을 괴롭혀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런고로 아무리 큰 영적 빛을 받았거나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도 항상 여호와 앞에 겸손히 행하여야 하며 하나님께 모든 생각을 지도하시고 모든 충동을 제어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간청할 것이다.

    “경건을 공언하는 자들은 모두 마음을 경계하고 아무리 성이 크게 날 때에라도 자제력을 행사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부조와 선지자, 421.

    　

    공과 요약

    　

    1. 그리스도인 품성은 단번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2. 품성을 재형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3. 참 안식일 준수 자가 되기 위하여 신자들은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가?

    4. 가정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흔히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5. 모든 신자들이 특별히 화가 났을 때에 무엇을 찾고 구해야 하는가?

    　

    명상의 말씀

    “도움이 요구되는 자를 도와주려 하는 열렬하고 주의 깊은 노력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동족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다. 그는 봉사하는 가운데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진주를 모우시기 위하여 오실 때에 그는 생명을 다시 찾을 것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02.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취미와 욕망을 순결하게 하며 고상하게 하며 모든 애정을 강열하게 하고 또한 모든 가치 있는 쾌락을 빛나게 한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64.

    　

    　

  
    
      제 11 과 아버지와 가족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부양할 책임을 주로 지며 온 가족의 구원에 큰 감화를 끼칠 수 있다.

    　

    기억 절 :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벧전 3:7.

    　

    선한 감화를 끼치라

    　

    1. 남편들이 저들의 아내에게 어떤 태도와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아내들이 은혜 가운데 자라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벧전 3:7.

    　

    “그(남편)는 수심에 찬 얼굴로 가정에 돌아오지 말고 그가 집에 있을 때에 가족들에게 광명을 가져다주며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도록 용기를 주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 부부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가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다.” -교회증언 1권, 307.

    　

    2. 명랑한 목소리에 따르는 축복은 무엇인가? 온 가족이 목소리까지도 무엇을 나타내도록 애써야 되겠는가? 시 45:2.

    　

    “아버지와 어머니가 개심할 때에 저들을 지배한 원칙들이 철저한 전환을 하게 된다. 저들의 사상이 변할 것이며 저들의 혀가 변화될 것이다. 가정에는 큰 소리와 성낸 말들이 오가지 않을 것이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축복을 하는 성질의 말을 할 것이다.… 모든 듣기에 거북한 것들을 음성에서 없애도록 하라.” -재림 신도의 가정, 436.

    　

    불협화음을 예방

    　

    3. 가족의 화목에 위협을 가져다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만일 내버려두면 무슨 결과가 생길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상주(常住) 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엡 4:31; 잠 17:22.

    　

    “까다롭고 이기적이고 위압을 주는 남편이며 아버지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불행할 뿐 아니라 식구들에게도 우울함을 던져 준다. 그는 아내가 기가 죽고 병약해 보이며 아이들은 그의 사랑이 없는 성격으로 상처를 입은 결과를 거두어들이게 된다.” -치료봉사, 374, 375.

    　

    4. 많은 악과 싸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약 4:1.

    　

    “M 형제여, 하나님의 가납을 받을 수 있기 전에 그대를 위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의 큰 일이 있다. 자아가 너무 눈에 뜨인다. 성질이 성급하고 격정적이며 그대의 가족들에게 안하무인격이고 횡포가 심하다. … M 형제여, 그대는 아내를 질책하며 독재적이고 마땅히 가져야 할 사랑이 없다. 아내는 그대의 압제하려는 마음을 두려워한다.

    “그대는 사랑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 과격한 사람이다. 자녀들에게 가혹하고 엄하고 독재적이다. 자녀들에게 진리를 말하나 그대의 일상생활에 이 원칙들을 옮기지 않는다. 그대는 인내심과 관용과 용서심이 없다. 오랫동안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고 화가 나면 빨리 분노하기 때문에 그대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만한 충분한 노력을 할 것인지 매우 의심하는 듯이 보인다.” -교회증언 2권, 84, 85.

    　

    항상 목소리를 명랑하게

    　

    5. 자신의 언어나 언어생활을 주관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약 1:26.

    　

    “가정 내에 다른 질서가 세워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대의 가정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있는 것같이 보이나 혀를 재갈 먹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하늘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족들과 지내어서 평강이 그대의 거처에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증언 2권, 86.

    　

    6. 그리스도인들이 근신하지 않고 거칠고 악한 말을 한다면 저들의 말하는 진리가 자녀들과 불신자들에게 어떤 감화를 끼치게 될까? 약 3:13, 14.

    　

    “그대는 자녀들에게 나쁜 본을 보여 왔다. 가정에서 꾸짖고 책망하고 화를 냄과 동시에 은혜의 보좌를 말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진리를 위하여 증거 한다. 이러한 행위 때문에 자녀들이 그대를 무시하고 그대가 전하는 진리를 멸시한다. 그대의 기독교 신앙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대는 정말 기만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생각했던 시몬과 같이 그대도 철저한 변화가 없으면 하늘에 들어 갈 수 없다.” -교회증언 2권, 86.

    　

    문제는 마음이다

    　

    7. 모든 경고와 더불어 기억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행동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변명하려는 정신의 근원은 무엇인가? 렘 17:9, 10.

    　

    “그대 (박 형제)의 행위들은 심판 때에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진실하게 다룰 것인가?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저들의 집을 올바로 다스리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다. 먼저 마음에서 착수하여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 일을 추진할 것이다. 자기는 죽고 그대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솟는 샘물이 되어야 한다. 그대가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올바른 품성을 형성하도록 지금 그대에게 유예의 시간이 허용 되어 있는 것이다.” -교회증언 2권, 88.

    “하나님 앞에 그대의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그대가 거룩한 천사들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그대의 모든 언행이 저들의 검사를 받고 있다. 그대의 동기, 그대의 마음의 뜻과 목적이 저들에게 드러나 있으므로 저들이 지켜보고 있다” -교회증언 2권, 87.

    　

    8. 이런 죄의 속성들을 어떻게 하면 정복 할 수 있는가를 예레미야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였는가? 렘 4:3, 4.

    　

    “지금 그대 (박 형제)앞에 있는 일은 그대의 가정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대는 외적으로만 개선하려고 무진 애썼다. 그러나 그 일은 표면에 그쳤고 외적인 역사일 뿐 마음에 역사하지는 않았다. 그대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를 돕도록 간구하라.” -교회증언 2권, 87.

    “마음의 밭은 잘 갈아야 한다. 죄에 대하여 깊이 회개함으로 흙덩이를 부수고 유해한 사단의 풀을 뽑아 버려야 한다. 가시떨기에 덮였던 밭은 부지런한 노력에 의해서만이 회복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나면서부터의 악한 성벽도 예수의 이름과 힘을 통하여 열심 있는 노력으로서만 극복할 수 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시고자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와 협력하기를 원하신다.” -실물교훈, 56.

    　

    그리고 온 가족이 변화를

    　

    9. 우리가 마음을 정밀 검사를 해 본 후에 주님께 무엇을 해주기를 구해야겠는가? 시 139:23, 24.

    　

    “그대가 천국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고 천국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이 문제를 잘못 판단하지 말기를 간청한다. 여기에서 영원한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철저히 하라.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대의 이해력을 밝혀 주셔서 영원한 사물들을 분별하고, 진리의 빛에 의하여 그대 자신의 많은 잘못을 사실 그대로 발견하도록 하며 그런 잘못을 없애는데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이런 악하고 쓴 열매 대신에 영생에 귀중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란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20). 모든 나무는 그들의 열매로 안다. 그러므로 이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힐까? 그대가 맺은 열매는 그대가 좋은 나무인가 또는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눅 13:7)고 말씀하시는 나무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교회증언 2권, 88, 89.

    　

    10. 영원히 너무 늦기 전에 가정에 무슨 특별한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예언되어 있는가? 마지막 날에 모든 부모들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가? 말 4:5，6; 사 8:17, 18.

    　

    “그대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붙잡으라. 그대의 자녀들은 기도로써 주님께 위탁하라. 그들을 위하여 열심 있고 끈기 있게 일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당신께 이끄실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큰 날에 그대는 그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여기에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녀들과 제가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 -재림 신도의 가정, 536.

    　

    공과 요약

    　

    1. 가정의 안 밖에서 끼치는 선한 감화는 어떤 것인가?

    2.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흔히 어떤 것인가?

    3. 선한 감화를 끼치기 위하여 특별히 다스리고 훈련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4. 많은 종교인들이 자신을 실제보다 호인이라고 생각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5. 부모 된 자들에게는 무슨 큰 책임이 지워져 있는가?

    　

    　

  
    
      제 12 과 어머니가 끼치는 영향

    

    　

    어머니는 가장의 책임은 없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큰 영향력을 끼치며 그 결과는 훗날에 나타날 것이다.

    　

    기억 절 :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 31:30, 31. 

    　

    한시라도 방심 할 수 없는 어머니

    　

    1. 먹이를 찾고 있는 사자는 어떻게 사단을 예표하는가? 왜 깨어있는 것이 그렇게도 필요한가? 벧전 5:8.

    　

    “사람들이 그의 간계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불면불휴의 대적은 간단없이 저들의 뒤를 따르고 있다. 그는 각 집에 각도시의 가로에 교회에 의회에 재판정에 들어가서 혼란을 일으키고 속이고 유혹하고 도처에서 남녀 노유의 육체와 심령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증오, 경쟁, 쟁투, 동란, 살인 등의 씨를 뿌린다. 그런데 그리스도 교계는 이런 일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없지 못할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각 시대의 대 쟁투, 508. 

    　

    2. 사단은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자주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가? 이 모든 것은 상대방에게 자주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잠 25:24.

    　

    “나는 아내 쪽에서 자주 큰 실패를 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자주 까다로움을 부리며 불필요한 불평을 한다. 남편이 일터에서 지치고 착잡한 심정으로 돌아왔을 때 명랑하고 힘을 주는 말 대신 찌푸린 얼굴을 본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정이 떨어지게 되고 가정에 대한 사랑을 잃는다. 그의 앞길은 어두워지고 용기는 꺾인다.” -교회증언 1권, 307.

    　

    경건한 주부

    　

    3. 오늘날에도 무슨 권고가 어머니들에게 축복이 될까? 무슨 권고가 남편에게 준 것과 같은가? 딛 2:4, 5.

    　

    “어머니는 그 가족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는 날마다의 의무를 행하고 즐거움을 가지는 일에서 성경대로의 신앙의 감화가 우리를 어떻게 조종함을 보임으로 성 경상의 신앙을 예증해야 하며 그 자녀들에게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에게와 저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 큰 구속의 경륜에 드러난 그의 사랑, 인자, 자비와 같은 것에 대한 계속적인 교훈이 그 마음에 신성하고 거룩한 감명을 끼칠 것이다.” -재림 신도의 가정, 235.

    　

    4. 부지런한 여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떤 여자들은 자주 무엇을 망각하고 게을리 하는가? 잠 31:27.

    　

    “문 자매는 집에서 게으르고 단정하지 않다. 정돈하는데 질서와 말쑥함이 없다. … 그의 그릇된 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므로 가정을 무미하고 재미없는 곳으로 만든다.” -교회증언 2권, 84.

    “오 자매여, 그대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큰일을 찾으면서 바로 앞에 있는 현재의 의무를 등한히 한다. 그대는 어떤 더 높고 더 큰일을 찾기 위하여 적은 일상생활의 의무를 간과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그대는 정함이 없고 불안하고 만족이 없다. 그대가 실행하는 것보다 남에게 시키기를 좋아한다. 몸소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시키기를 더 좋아한다.” -교회증언 3권, 79.

    　

    작은 일의 중요성

    　

    5. 평범한 가정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 대신 큰일을 하기를 원하는 여자들에게 무슨 경고가 주셨는가? 잠 17:24.

    　

    “…그대(오 자매)는 자기 일에 불평을 하므로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해주고 자신도 큰 손실을 당한다. 공중 앞에 나가서 일을 하도록 부름을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릇을 씻고 밥상을 차리고 환자를 돌보고 요리나 세탁 같은 마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일들은 도덕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의무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기까지는 더 크고 높은 일을 할 자격이 없다. … 가정주부들은 마땅히 해야 할 간단한 일상 업무를 수행 할 때에 자기 영역의 업무가 신실한 천사들과 같이 성실성과 순종과 사랑을 나타 낼 수 있고 나타내야 한다.” -교회증언 3권, 79, 80.

    　

    6. 무엇 때문에 개인과 가정생활이 큰 손실을 당하는가? 사소한 것같이 보이는 일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 약 3:5, 6; 잠 16:32.

    　

    “이 자매여, 그대는 이기기 위하여 큰 싸움을 하고 있다. 자아가 계속 승리를 거두었다. 그대의 옹고집은 그대의 가장 큰 원수이다. 성질을 억누르지 않으며 혀를 다스리지 않는다. 자제력의 결핍은 그대 자신과 가족들에게 큰 손해이다. 행복과 평온과 화평이 한 때 얼마간 밖에 깃들이지 않았다. 그대의 뜻이 방해를 받으면 쉽게 분노하여 그때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한다. 천사들은 분노한 말이 오가는 불화하는 가정에서 돌아 선다. 수차 그대는 울화통을 터뜨려서 고귀한 하늘의 천사들을 그대의 가정에서 몰아내곤 했다.” -교회증언 2권, 78, 79.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한다

    　

    7.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에 대한 무슨 말씀이 있는가? 자아가 마음의 왕으로 앉아 있는 자는 왜 이렇게 될 수 없는가? 잠 31:26; 눅 6:45.

    　

    “내 자매여, 이런 고상한 자질(기도, 온유함, 애정)이 먼저 그대의 마음에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될 수가 없다. 그대의 마음이 심적인 만족과 애정과 온유와 밝은 성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풍길 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르게 될 것이요 다시 그대에게 반사 될 것 이다. 그리스도가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불만과 도덕적 결손이 나 있을 것이다.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싫어하는 것을 저들로부터 받고자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지 않으면 품성은 사랑스럽지 않을 것이다.” -교회증언 3권, 80, 81.

    　

    8. 분주한 어머니는 물론 온 가족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눅 21:34; 살전 5:6.

    　

    “될 수 있는 한 사단이 들어 올 수 있는 모든 문을 닫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가정의 특권은 사단이 이용 할 수 없도록 서로 헐뜯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모든 가족은 우리의 간교한 원수를 저항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가지고 있으므로 간절한 기도와 굽힘 없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명심해야 한다.” -교회증언 1권, 309.

    　

    협력을 통한 승리

    　

    9. 현 세상의 사상과 반대되는 것이지만 지혜의 말씀은 여인들에게 무슨 의무를 명령했는가? 골 3:18.

    　

    “내가 깨어서 계속 압제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고 어떤 이가 물었다. 나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열심히 깨어 있어야 할 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어디에서 실패한 것을 알고 그 후에 이 점에 경계를 기하여야 한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 하여야 한다.” -교회증언 1권, 308.

    　

    10. 가정의 평화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모든 부부에게 무슨 하나님의 표준이 주어졌는가? 벧전 3:1-6; 엡 5:21.

    　

    “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같이 남편은 가족의 머리이다. 그러므로 아내의 하는 일이 남편의 감화를 감소시키고 남편의 높고 책임 있는 지위를 격하시키는 것은 어느 것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내 된 자는 그의 소원과 뜻을 남편에게 복종 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이 다 복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의 판단에 우선권을 주셨다. 권고자와 고문과 보호자로 택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품위를 저하시키지 않을 것이다. 남편은 아주 온유하면서도 과단성 있게 가정에서의 그의 지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교회증언 1권, 307, 308.

    　

    공과 요약

    　

    1. 영원히 깨어 있을 필요가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가?

    2. 경건한 여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3. 무슨 조그마한 일들이 큰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정하셨는가?

    4. 어떤 곳들이 특별히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가?

    5. 가족적으로 승리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13 과 아이들의 품성 훈련

    

    　

    부모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린 자녀들에게 순종과 존경을 가르쳐야 한다.

    　

    기억 절 :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 3:20.

    　

    자녀를 올바로 훈련

    　

    1. 부모들은 무슨 하나님의 권면을 구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이 점에 누가 좋은 본을 보였는가? 삿 13:12.

    　

    “부모들 자신이 완전한 마음으로 주의 율법 안에서 행하기 전0!1. 는 저희 자녀들에게 저들을 따르라고 명령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이 견지에서 개혁一 깊어지고 넓어질 개혁이 필요하다. 부모들은 개혁을 필요로 하며 목사들도 개혁을 필요로 하니 저들은 저들 가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만일 상황이 다른 것을 본다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족들 가운데로 가져가서 그것을 저들의 고문으로 삼아야 한다.” -부조와 선지자, l43.

    　

    2 부모들이 자녀들의 가정교육에서 자주 범하는 과오는 무엇인가? 무슨 두 상반되는 잘못이 자주 이런 과오를 범하게 하는가? 엡 6:4.

    　

    “자신의 어린 시절과 저들이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잊고 엄격하게만 그대의 아이들을 다루지 말라. 저들이 완전하기를 기대하지 말며 저들이 곧 어른같이 행동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 -교회증언 1권, 387.

    “어떤 부모들은 저들의 자제의 부족으로 많은 폭풍을 일으킨다.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이것 저 것 하기를 요구하는 대신 꾸짖는 소리로 저들에게 명령을 하는 동시에 아이들이 듣지 못할 책망과 욕설을 퍼붓는다.” -교회증언 1권, 384, 385.

    　

    하나님의 집에 대한 존경

    　

    3. 구약에 기록된 무슨 과오가 오늘날에도 비슷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결과는 어떠한가? 그 아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무슨 가벼운 책망을 받았는가? 삼상 2:23, 24.

    　

    “만일 신앙생활을 하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유익함의 증거로서 질서 잡힌 가족을 육성하기 위하여 열열 하고 꾸준하고 근실한 노력을 하는 대신에 완만하고 저희 자녀들의 악한 욕망에 대하여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그들은 엘리처럼 행하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업에 수치를 가져오고 자신과 저희 가족들을 멸망시킨다.…” -부조와 선지자, 579.

    　

    4. 부모와 자녀들이 주의 전이나 일정한 집회소에 있을 때에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부모들의 무슨 특별한 일에 충실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에서 당신의 임재하심이 떠나게 되는가? 합 2:20.

    　

    “하나님의 집은 자주 모독을 당하며 안식일은 안식일 신자들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진다.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할 바로 그 회합에서 아이들이 성전 주위를 뛰어다니고 장난하고 지껄이고 저희의 악한 성질을 나타내도록 용납 받는다. 그리하여 거룩하여야 하고 거룩한 고요가 지배하여야 하며 완전한 질서, 우아, 겸손이 있어야 할 장소가 완전히 바벨론 곧 ‘혼란’이 되고 만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사서 당신의 임재 하심이 우리 회중에서 떠나게 하는데 충분하다.” -새 자녀 지도법, 540.

    　

    부모에게 순종

    　

    5. 아이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으며 그 조건은 무엇인가? 엡 6:1-3.

    　

    “자녀가 부모를 공경했다는 말보다 더 좋은 찬사가 이 세상에서 없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했다는 것보다 더 좋은 기록이 하늘 책에는 없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2년 11월 15일.

    　

    6. 말세에 관한 무슨 예언이 소위 신자들이라는 자들의 자녀들에 의해서 성취되는가? 딤후 3:2.

    　

    “원수는 배도의 대열에 가담시킬 수 있는 자를 찾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곧 오신다. 오래지 않아 모든 일이 영원히 결정될 것이다. 은혜로 저들에게 주신 빛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주의 편에 가담할 것이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163.

    　

    7.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부모들에게 불순종하거나 무례히 행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에 기억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잠 12:1; 눅 12:2.

    　

    “그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순결하고 죄 없는 수천만 천사들 앞에 전개된 그대의 과거에 관한 무서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대의 사상과 행동과 그대의 자포자기하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은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라도 그대의 생애 가운데 있어 가장 작은 행동이라도 하나님의 눈앞에는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는 하늘 책에 더러운 티가 기록되어 있다. 그대가 범한 모든 죄 는 거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75.

    　

    부모들에 대한 의무

    　

    8.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에 게을리 한 결과에 대하여 심판 날에 무슨 말씀을 듣게 될 것인가? 단 5:27.

    　

    “그대가 크고 흰 보좌 앞에 설 때에 그대의 행위가 사실대로 나타날 것이다. 책들이 펴져서 모든 생애의 기록이 알려진다. 그 반대한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 속에 나타나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의 귀에는 ‘저울을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단 5:27)는 말이 놀랄 만큼 똑똑하게 들려온다. 재판장은 그 날에 많은 부모들에게 ‘그대는 그대의 의무를 밝히 설명한 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그대는 왜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아니 하였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그대는 알지 못하였는가? 그대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경을 탐구하라고 내가 그대에게 명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대는 그대 자신의 영혼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체하는 그대의 가식으로 말미암아 그대는 많은 사람들을 그릇 인도하였다. 그대는 나와 상관없다.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말할 것이다.” -새 자녀 지도법, 568, 569.

    　

    9. 구약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멸시하고 부모를 저주한 아들에 대하여 무슨 큰 형벌이 제정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이런 죄의 흉악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습관을 가르쳐야 할 무슨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 레 20:8, 9; 신 21:18-21.

    　

    “부모에게는 다른 아무도 합당하게 받지 못하는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저들의 보호가 위탁된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저들에게 지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어렸을 때에 저들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정하여 놓으셨다. 그리고 자기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있다.” -부조와 선지자, 308.

    “분별없고 방관하는 부모들이여, 반항하는 아들을 다루는데 관한 성경 말씀에 있는 가르침을 그대가 가르치도록 전해 주고자 한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신 21:18-21).” -교회증언 4권, 204, 205.

    　

    순종으로부터 받는 축복

    　

    10.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명심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무슨 중요한 책임이 지워져 있는가? 골 3:20.

    　

    “청년들은 지금 그들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나는 그대들에게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덧붙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해 보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자녀들이여, 그대들은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가? 그러면 그대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라. …”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32.

    　

    11. 자녀들은 부모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저들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가? 레 19:32; 잠 16:31.

    　

    “…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아이들과 청년들과 중년들과 노인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계명이다. 자녀들이 저들의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는 기간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없다. 이 엄숙한 책임은 모든 아들딸들에게 지워진 의무이며 여호와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주실 땅에서 장수할 조건의 하나이다. 이것은 안중에 둘 가치가 없는 주제가 아니고 매우 중대한 문제사이다.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 순종하면 주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땅에서 장수할 것이요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교회증언 2권, 80, 81.

    　

    공과 요약

    　

    1.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시키는 법을 알고 있는 부모들은 얼마나 되는가?

    2. 유아 때부터 무슨 특별한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가?

    3. 젊은이들은 무엇을 더욱 의식하고 있어야 하는가?

    4. 자녀들에 대한 이런 의무 때문에 무슨 중요한 책임이 부모들에게 놓여있는가?

    5. 자녀들과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가?

    　

    명상의 말씀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가정 선교인이 되어야 할 필요, 가정의 분위기를 불친절하고 조급한 언어의 감화에서 멀어지게 할 필요 및 하나님의 천사들이 들어와서 축복할 수 있고 저들이 기울인 노력들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가정을 만들 필요, 이러한 모든 필요들을 절실히 느껴야 한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60.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 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터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그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를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668.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에 대한 더욱 명랑하고 분명한 견해를 가지게 되고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된다. 선함과 우리 동포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꾸임 없는 본성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寫本)으로서의 품성을 닦는다. 우리가 자라서 그와 같이 됨에 따라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역량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리고 더욱 하늘 세계와 더불어 교제하게 되고 영원한 세상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받을 우리의 능력은 점점 커지게 된다.” -실물교훈, 355.

    　

    　

    The Thirteenth Sabbath Offering

    THE CENTER IN SOUTH AFRICA

    　

    The South African Union Mission has, by the grace of God, been able to secure apartly completed building with land in a suitable area near Pretoria. Pretoria is an administrative capital for the country's government and is about thirty miles from Johannesburg and the Jan Smuts international airport.

    The headquarters of the Mission will be located in the new building. When the property was acquired one wing was not finished and the believers are working to finish this. The outside is now in order but there still remains some more to be done on the interior. At the time of going to press, word has been received that they expect to be able to use the whole building early in 1979. There is provision for the administrative offices and a place for worship and also for the ccommodation for the workers.

    The Mission Health Foods business is at present located in rental premises in Johannesburg, and it is proposed to transfer it to the new center as soon as possible. The Mission is appealing for help to reduce their indebtedness so that they may be able to effect this transfer of operations and thus release funds that would have to be paid out as rental for the factory space in the city.

    The secretary has sent some photos showing progress to date and we publish below, some of them taken during the exterior work, to give an idea of the general appearance of the center.

    Now that this tangible memorial for the Lord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work in the new center is progressing, we appeal to all now to give gener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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